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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방기상청-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
전남 거주 외국인의 기상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･호우 등 다국어 기상정보 제공 - 

□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함동주)과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(센터장 

김일수)는 최근 증가하는 위험기상에 지역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

위하여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8일(목) 전남이민

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.

<‘25. 8. 28. 광주지방기상청-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업무협약>

□ 전남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의‘24년 기준 등록외국인 비율은 전국 

5위로 약 5.4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고, 이는‘21년 11위에서 3년 만에 

6계단을 뛰어오른 것으로 최근 등록외국인 비율이 급증하였다.



□ 하지만 기상정보는 한국어로 제공되고 있어 기상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

못해 사전 대응이 어렵고, 구체적인 정보도 부족하여 위험기상을 체감하

기 어려워 급증하는 전남 외국인 거주자의 수요대응에 부족하며 기상재

해에도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.

□ 이에,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7월 28일(월)부터 폭염 영향예보, 위험기

상정보 등 총 7종의 기상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 제공하고, 전남이민외

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상정보를 베트남어, 중국어 등 총 10개

의 다국어로 번역하여 홈페이지 및 소통 채널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

즉시 제공하고 있다.

□ 양 기관은 상호 업무 협약(MOU)을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다국어 기

상정보를 제공하고, 기상정보 활용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주

민들의 기상재해 피해 예방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

다. 

□ 김일수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은“최근 위험기상이 빈번해지면서 

지역 외국인 주민들의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었다”며,“다

국어 기상정보 서비스가 지역 외국인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

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□ 함동주 광주지방기상청장은“점차 기상재해가 대형화되면서 피해를 최

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. 다국어 기상정보 서

비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

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광주지방기상청 책임자 과  장 주형돈 (062-720-0320)

예보과 담당자 주무관 김민영 (062-720-0338)

<공동>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일수 (061-460-7500)

통합콜센터팀 담당자 팀장 윤선애 (061-460-7502)

     

http://www.korea.kr

